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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역외 탈세 관련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3. 5. 22. (총  2 쪽)

논 평

대기업고소득층의해외비자금조성, 역외탈세강력히조사해야
- 과세당국, 최근 밝혀진 조세도피처 활용 대기업 및 한국인 명단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돼

1. 최근 CJ 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함께, 오늘(22일) 대표적인 조세

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한 언론사

를 통해 일부 공개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해외 조세회피 실태가 얼마

나 심각한지를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들이 조세도피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 탈루를 저지

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과세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

2. 지난 4월 22일에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조세도피처 4곳(케이만군도·버뮤

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비금융 상장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약 1조 8000억으

로 2011년에 비해 56.39%가 늘어났다고 한다. 또 다른 자료인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조세도피처로 이전한 자산누적금액이 2012년 7월 기준 약 7790억 달

러로 세계 3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략 잡아도 800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뿐만이 아

니라 최근에는 조세도피처 7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 법인 160여 개가 설

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를 보건대, 한 때 물의를 빚었던 한

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문제는 결국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3.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개별 기업 수준이 아니라 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재벌대기업들 

전체는 물론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여 봐주기 식 혹은 솜방망이 처사를 보여주어선 절 

대 안 된다. 이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을 위한 과세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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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23일, 위의 조세도피처 한국인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대한 탈세 제보는 물론 향후 과세당국이 강도높게 조사를 실시하는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등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끝.


